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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천화’ 찰의 응답 

훌훌 ‘예부터’와 ‘옛부터’ 중에 어느 것을 써야 합니까? 

(배갱， 도서출핀 답게) 

댐 ‘예’와 ‘옛’의 품사흘 살펴보연 우션 ‘예’는 명사이고 ‘옛’은 관형사입니다 

〈국어대사정， 민중셔렴. 1990 창초). 다응과 같은 구철틀에셔 우리는 명사 ‘예’의 

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1) 예나 다릅없는 소박한 인십 

예로부터 내려옹 이야기 

예스러운 옛 

관형사 ‘옛’이 쓰일 수 있는 자리는 아래의 예 2a)과 같이 영사흩 수식하는 정우 

나 예 2b)와 같이 후속하는 영사와 복합어툴 이추는 경우에 한합니다. 

예 2) a) 옛 기 억 , 옛 말. 
b) 옛일， 옛이야기， 옛척. 옛날， 옛사랑， 옛정. 옛집， 옛추억， 옛친구 

그려나 요즘윤 ‘예’롤 써야 할 자리에 .옛’을， 별 저항 없이 &는 경우가 혼히 있 

슐니다. 

예 3) 옛부터 즐겼먼 흥국， 마숫가루 

옛스런 모습을 잘 간직하고 

위의 사전에 의하연 ‘옛’은 관형사이므로 ‘옛부터， 옛스헨’은 ‘관형사+조사 휴 

온 갱미사’의 구성。l 되어 일단 국어의 문법을 벗어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 

사 ‘예’가 쓰일 자리에 관형사 ‘옛’이 쓰이는 것은， 어떤 이유에셔인지 모르지만， 

관형사 ‘옛’의 영역이 명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과정임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초현숙) 

흩홉 ‘거 품-량/거 품-양， ’ ‘ADZT-량jADZT-양， ’ ‘알칼리 -량/알칼 

려-양’의 표기 중에 어느 것이 옳습니까? 

(겁 01 갱.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신팡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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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운의하신 단어의 표기는 ‘거풍-양. ADZT-양， 양칼리-양’이라고 해야 합내 

다. 이들파 관련되는 항옥은 ‘한글 맞충법’ 제 11항(한자음 ‘랴， 려， 혜， 료， 류. 리’ 

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척에는 두응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척는 

다. )과 ‘한글 맞춤법’ 제 11항 〔붙엄 1](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정우에는 본음대로 걱1 

는다. )입니다. 이 규정들은 위의 단어에서 양(뭘)의 환경을 단어의 첫머리로 보느 

냐， 아니연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로 보뇨냐에 따라 표기률 달리해야 함올 말 

헤‘주는 것입니다. 

이들 항목에 관한， 좀더 세부척인 설명은 ‘한글 맞충법 해성’(국어연구소’ ‘ 1988}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정우는 한자 

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두음법칙을 척용하여 척는다고 하면서 ‘구 

릎-양〔雲좁). 허 따숭-양〔師活훌〕’ 올 예 로 들고 있숭니 다(21염 창조) . 이 러 한 해 석‘ 

은 한자어 앞의 단어가 외래어인 정우에도 척용될 수 있을 것업니다(조현숙) 

훌훌 제가 살고 있는 예천읍에 ‘安東觀花樹會，’ ‘金海金民宗親 f 
會’ 풍성써마다 ‘宗親會，’ ‘花樹會’을달리 쓴간판을볼수있습니 

다. 어느 경우에 ‘宗親會’라 쓰고 또 어느 경우에 ‘花樹會’라 쓰는지 

알고싶송니다. 또 ‘宗親’이 임금의 일가붙이만일걷기 때문에 ‘宗親會’

는 과거 임금을 지냈던 성씨만 쓸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金獲東， 경북 예천군 예천융 서본리 82-25) 

댐 국어 사전에 ‘花樹會’는 대체로 ‘성이 같은 일가끼리의 모잉이나 잔치’로 풀 

이되어 있고 1920 년에 펀찬된 ‘朝蘇語짧典’올 벼롯하여 비교척 。l 은 시기에 출간 

된 사전에도 표제 항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宗親會’는 민중서럽의 ‘국어대1 

사전’에 ‘일가붙이끼리 모여서 하는 모꼬지’ 라고 살린 것이 처옴인 것으로 생각핍 

니 다. 한펀 .宗親’ 은 1880 년에 간행 된 ‘韓佛字典’ 을 비 롯하여 운세 영 의 ·朝解語蘇

典’ (1938) 둥 비교척 이릎 시키의 사전에 표제어로 둥채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앙 

금의 친족， 임금의 옥속’으로 풀이되어 있숭니다. 그런데 오늘날 널리 칸이고 있는 

사전과 자전들에서는 ‘宗親’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올 볼 수 있습니다. 한글학회、 

의 .새한을사전’은 일제 시대 또는 그 이전에 간행된 사전의 풀이와 갇으나 민중서r 

럽의 ‘국어대사전’에는 “1. 임금의 鏡族， 宗室. 2. 同母의 형제. 3. 親屬， 親族"S!..._

로 ‘漢轉大짧典’에는 “1. 同母의 형제. 2. 同族의 사랑. 3. (:ø\l)제왕의 -일가”로 풀 

이되어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사천의 풀이 특히 민중서립의 ‘훌韓大字典’융 창조하연 .宗親’이 우 

리 나라에서는 전통켜a로 ‘왕설의 친족’올 뭇하는 말로 쏘였~나 오늘날 의이가

확대되어 ‘同~의 형제， 親族’의 뭇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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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교껴 야 른 시 기 에 간행 된 사정들에 ‘宗鏡會’ 가 나타나지 않고 ‘花樹會’ 만 둥재 

되어 있는 것올 보아도‘ 전통척으로 우리 나라에셔는 ‘花樹會’가 親族의 모임을 일 

걷는 말로 쓰였언 말이라고 할 수 있융니다. 그련데 ‘宗親’이 ‘임금의 親族’뿐만 

아니라 ‘同母의 형제’ 또는 ‘同族’융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어 &이기 시착 

하연서 .宗親會’가 ‘{Ë樹솔’와 강은 뭇￡로 쓰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척으로 ‘同族의 오임’을 .花樹會’라고 했고 또 .宗鏡’이 임긍의 친록만을 가 

리컸기 때문에 ‘宗親會’롤 ‘花樹會’와 같은 돗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사랍이 있 

습니 다. 그러 나 름語은 항상 변화하고 있고， 모든 語윷가 언제나 語源과 漢字의 字

1jJ的 훌‘味에 合-하는 의미롤 지나는 것윤 아니므로 오늘날에는 ‘宗親會’나 ‘花樹

會·를 같은 뭇으로 생각하고 써도 우방하리라 생각합니다. ‘宗家，’ ‘宗孫’ 퉁이 욕 

조상이 임금이었던 사람의 집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응 다른 성씨의 사람을 

이 쓰고 있는 것을 보아도 ‘宗鏡會’라는 말올 굳이 과거에 임금융 지냈먼 성씨의 

親歲 오임만을 가리킨다고 할 훨요가 없습니다(이근용) 

흩훌 아버지가 5형제 중의 셋째입니다. 아버지의 형제 중 막내만 

컬혼올 하지 않고 모두 다 결혼올 하셨숭니다. 아버지의 형제분들올 

어떻게 구분해서 부르고 가리켜야 할지 몰라 문의합니다. 

(허철. 대천직할시 중구 중촌동 시영아파트 8 동 308 호) 

댐 일반척으로 아버지의 형은 오우 .큰아버지，’ 아버지의 동생은 결혼을 했A연 

‘작은아버지’로 부르고 철혼을 하지 않은 아버지의 통생은 ‘상촌’ 또는 ’아저써’ 

라고 부륨냐다. 따라셔 아버지가 5 형제이고 아버찌가 그 중 가운데라연 , (첫째) 흔 

아버지-(둘째) 큰아버지-아버지-(첫째) 착온아버지-(둘째， 막내) 작은 아버지’ 

라고 구분해서 부르연 됩니다 • 

• 삼촌’이 촌수롤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컬혼하지 않은 아버지의 남동생융 ‘상 

촌’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랍이 있습니다. 물론 ‘상촌’은 촌수롤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헌데 ‘아저써’가 가록 이외의 남율 부르는 말로 더 념리 

4쓰이게 됨에 따라 촌수률 가리키는 말이었던 ‘삼촌’이 세력을 얻은 것입니다. 19 

셰기초 茶山 丁若續이 ‘雅름짤非’에 ‘三τf以稱其뼈父亦限習當改者’라고 지척한 것 

융 보연 이미 19 세기초에 ‘三τt' 이 아버지의 동생융 가려키는 말로 좌이고 있었다 

고 하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은 “‘三#뼈’의 준말로서 아버지의 형제률 가리키는 

딸”로 사전에까지 동재되어 있습니다. 

한연 ‘큰아버지’흩 ‘伯父(님) .’ 그 외의 아버지 형융 ‘때父(녕) .’ 아버지의 동생 

융 ‘뼈父(님).’ 아버지의 막내동생율 .季父(님)’쳐렵 한자어로 푸르는 청우흘 간혹 

붙 수 있는데 이려한 말둘온 지청어로는 쏠 수 있지만 호칭어로는 척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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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용) 

훌훌 ‘compact disk, ’ ‘cake’는 한글로 어 떻게 표치 해 야 합니 까 ? 
(남현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댐 ‘compact disk’는 한글로 표기하연 ’콤팩트 디스크’입니다. ‘compact disk’는 

원어인 영어에셔의 발옴이 [k:lmpækt diskJ인데 ‘。’는 ‘요’에 대웅되기 혜운입니 

다. 물론 미국영어에서의 발옹은 [kampækt disk]이기 혜문에 미국영어흘 기준으 

로 하연 'a’는 ‘아’에 대용되므로 ‘캉팩트 디스크’가 휩니다. 그려나 일반척으로 영 

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는 영국 영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한글 표기롤 합니다. 예롤 

들어 , ‘concrete, concert, contest, contact lens' 동은 미 국 영 어 를 기 준으로 하여 

한글로 옮긴다연 ‘칸’ 계통이 되겠지만 영국영어롤 기준으로 하여 콘크리트， 콘셔 

트， 론태스트， 론택트 랜죠’라 합니다. 예외척으로 채즈 악단을 뭇하는 ‘combo’는 

미국에셔 생긴 말이므로 미국식 〈정어롤 따라 ·캄보’라고 합니다. 

‘cake’은 한글로 ‘케이크’업니다. 외래어 표거법 제 3 장 제 1 철 영어의 표기 셰 

칙윤 단모옴 다옴의 어말우성 파열옴만 받침으로 척도록 하고 있숨니다. 그래셔 

‘ book’ [buk]윤 ‘부크’ 아닌 ‘북’ 으로 척 습니 다. 그러 나 장모음이 나 이 중모음 다음의 

어말 우생 파열옴은 받침으로 척지 않고 ‘으’률 붙여 척습니다. 예흘 들어 ‘park’ 

[pa:k] , ‘lake’ [leik]는 ‘파크，’ ‘헤이크’로 척송니다， 'cake’ [keik]도 이중모음 다 

옴얘 어말에 우생 파옐옹이 나타나므로 한글로는 ‘케이크’가 휩니다. 비슷한 예로 

make, steak, brake 퉁이 있는데 모두 .으’를 붙여 척으므로 ‘메이크，· ‘스헤이크，’ 

‘브헤이크’입니다. (김세충) 

흩훌 ‘올지로’가 ‘Ülchiro’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Úljiro’라고 표기 하지 않습니 까 ? (검 명 숙， 한국관팡용사 펀찬과) 

탬 ‘융지로’흩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가법’에 따라로마자표치를 하연 ‘Úlchiro' 

가 휩니다. ‘Úljiro’라고 척지 않는 것은 ‘율지로’흘 발읍할 혜 ‘지’의 ';;.’이 된소 

리언 ‘;v;’우로 나는헤 흰소리는 우성옴이커 혜운입니다. 발용에 좀더 충질하게 로 

마자 표기툴 한다연 펀소리인 ';çr;’은 ‘tch’에 대웅되므로 ‘Últchiro’라고 해야겠융 

니다마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 3 장 제 l 항 ·붙임’의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 

나타냐는 판소리는 짜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규청에 따라 ‘Últchir。’라고 껴지 않 

숭니다. 다만 된소리는 우성옹이으로 ';;.’이 우성옴A로 실현휠 째에 대웅하는 로 

마자인 ‘ch’률 써서 ‘Úlchiro’로 척습니다. (김세중) 


